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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WIPO 제9차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화’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선임연구원, 손휘용 연구원

 1. 개요

 (1)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첨단기술이 지식재산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두 번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화(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Frontier Technologies)‘ 세션을 개최한다.

2024년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이루어진 9번째 세션에서는, “기계 학습 - 바이트, 권리 그리고 

저작권 문제(Training the Machines – Bytes, Rights and the Copyright Conundrum)”를 주제로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법적 쟁점 등을 분석하고 세계 각국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였다.1)

 

개회사에서 WIPO의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은 팩스, CD, 인터넷, 스마트폰과 스트리밍 등이 

IP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어 변화를 불러온 것처럼, AI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AI는 IP 산업에서 창작을 위한 새로운 도구이자 기회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2) 세부 프로그램 

이번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화‘는 아래와 같은 순서 및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션별 세부 주제
첫째날(3월 13일)

개회사

패널 1: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다른 관점을 모으다

담화: 학습의 신경과학

발표: 데이터 학습 개관

발표: 창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

패널 2: IP 현황: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

패널 3: AI 관련 저작권 소송의 경과

폐회

둘째날(3월 14일)

개회사

패널 4: 규제가 따라갈 수 있는가? 진화하는 규제 환경 탐색하기

발표: 규제가 정비되기 전까지 계약 프레임워크로 IP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가?

패널 5: 향후 방향 모색: 새로운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발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및 혁신-과학적 혁신을 가속화하는 LLM

발표/담화: WIPO 생성형 AI 지침

회원국 대표단 발표

폐회

1) 이전 세션에서는 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을 주제로 논의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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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1) 세션 주요 내용

활자 인쇄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에 점점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생기기 시작해 곧 

저작권이 탄생하는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지식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제의 정비와 무관하게 화학 및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AI를 이용해 과학적 발견 및 연구 

성과 등 이미 유의미한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다.2) AI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연구 및 창작 분야에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AI의 학습 방식은 인간의 생물학적 학습 방법과 

차이가 있다.3) 인간의 학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학습 및 처리하는 머신러닝의 원리를 

고려하여, 양질의 산출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그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학습이 

전제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4)

AI가 학습 데이터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정한 보상 분배 방안으로는 ➀ 
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➁ 권리집중관리(Collective Management of Rights), ➂ 
(저작물 이용 추적 및 보상 분배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이 있다.5)

공정한 보상이 분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 법제가 국가마다 상이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리스크가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즈니스 행동 강령 혹은 관련 지침 수립, 표준계약서 제작, (Opt-out 

이외의)기술적 솔루션 확대, AI 관련 교육 수행 등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다.6) 

추가로, 학습된 데이터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나 오염된 데이터를 추적하여 제거하는 ’머신 

언러닝(Machine Unlearning)‘ 기술 또한 AI 개발에 있어 민감정보 및 윤리적 문제 혹은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2) WIPO ’AI와 IP‘ 지침

공정이용 또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 TDM) 면책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시점에는 아직 불확실하며, 향후 저작권 소송을 통해 점차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AI Act와 같은 규제도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 방안이 

등장하겠지만,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AI로 인한 저작권 및 IP에 잠재적인 

위험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WIPO는 AI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미해결 

문제에 대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Generative AI: Navigating 

Intellectual Property⸥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2) Sonia Cooper(Assistant General Counsel, Open Innovation Team at Microsoft) 발제 내용
3) Roman Jurowetzki(Associate Professor of Innovation Studies and Applied Data Science, Aalborg 

University Business School) 발제 내용
4) Mohan Kankanhalli(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발제 내용
5) Duncan Crabtree-Ireland(National Executive Director & Chief Negotiator, SAG-AFTRA) 발제 내용
6) Lee Tiedrich(GPAI, Co-Chair of IP Committee; Co-Lead, AI & Climate Committee) 발제 내용



이슈리포트 2024-14

COPYRIGHT ISSUE REPORT
3

 (3) 주요 국가별 핵심 발제 내용

  1) 한국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른 전세계 이해관계자들 및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설립‧운영하였으며, 지난해 ‘2023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작성하여 ➀ AI 사업자와 ➁ 이용자, ➂ 
권리자에게 생성형 AI 관련(개발, 사용 등) 유의할 사항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7)

올해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에서는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및 보호 여부나 AI 

학습에 따른 권리자 보상 등 아직까지 깊이 논의되지 않은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 미국

저작권청은 AI와 저작권 쟁점에 관해 현재까지 약 10,000건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사적복제,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AI 모델 학습의 법적 의미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AI와 저작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8) 

저작권청에서는 AI 산출물을 포함한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응하고 있고,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지침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청은 경제학자들을 모아 AI와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안된 연구 의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AI 관련 저작권 소송 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유럽연합

미국과 EU를 비교하면, 비영리적 이용의 대부분을 공정이용으로 간주하는 미국에 비해 DSM 

지침(2019/790)의 TDM 면책 조항에 따른 이용은 기대보다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DSM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 목적(제3조) 및 기타 목적(제4조)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면책 조항이 EU의 AI 개발자 및 AI 이용자에게 비교적 

불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EU TDM 면책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9)

EU DSM 지침에 TDM 면책 조항이 있으나, 지침 마련 당시에는 AI 관련 이슈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지침을 AI 관련 규범으로 볼 수 없으며, EU AI Act 최종 법안은 

정치적인 리사이틀(Recital)만 장황할 뿐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따라서 AI 관련 이슈는 EU 

역내뿐만이 아니라 WIPO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10) 

또한, AI 산출물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 컨센서스이므로, 실질적인 논의는 

7)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안소영 사무관 발제 내용
8) 美 저작권청 Maria Strong(Associate Register of Copyrights and Director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발제 내용
9) Nicola Lucchi(Proffesor of Law, University Pompeu Fabra, Barcelona) 발제 내용
10) Martin Schaefer(Partner, BOEHMERT & BOEHMERT Anwaltspartnerschaft mbB) 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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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인간의 도구로써 활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진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EU의 TDM 면책 조항의 맹점을 AI Act가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11) DSM 지침 등 

EU는 특정 조건 하에서의 TDM을 허용하고 있지만,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TDM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집행이 어려운데, EU 

AI Act의 투명성 요건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 영국

영국은 2022년부터 저작권과 특허를 중점으로 AI와 IP 쟁점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다.12) 논의가 

이루어지는 도중 ChatGPT가 출시하였고, 22년 7월,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AI 기술이 예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논의 중이던 예외 조항 도입보다 AI 개발자와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하지만 AI 개발자와 저작권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없어 실천 강령 제작 또한 무산되었다. 

현재에는 업계 관행이 형성되도록 시장에 맡기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EU와 미국 

등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5) 일본

일본 저작권법 30조4는 영리적/비영리적 목적 여부에 따라 TDM 면책을 규정하지 않으며, 

비향유(非享受) 목적이라는 협소한 기준을 적용하여 권리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13) 일본은 2018년 TDM 관련 조항을 도입하였으며, AI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문화청 저작권분과회 ⸢AI와 저작권에 대한 논점 정리⸥14)에 대해 약 25,000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6)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1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시 컴퓨터 데이터 분석(컴퓨터 기능 개선을 위한 TDM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했으며, 싱가포르의 해당 조항은 영국의 비상업적 

데이터 분석을 허용하는 규정(2014) 및 EU TDM 규정보다 더 광범위하다.15)

싱가포르는 AI 기술의 중요성 및 영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으며, TDM 면책 조항을 도입하여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16) 싱가포르는 AI 및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AI와 지식재산권법 환경 

11) Christian Wichard(Deputy Director General in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 발제 내용

12) Matthew Cope(Deputy Director, Artificial Intelligence, Missions and Technologie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United Kingdom) 발제 내용

13) Momii Keiko(Director of the Copyright Division of Japan) 발제 내용
14) 의견 수렴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는 3월 19일 공개되었다.
15) Simon Chesterman(David Marshall Professor and Vice Provost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발제 내용
16) Gavin Foo(Head, Copyright Unit and Principal Legal Counsel a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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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17)를 발표하였다.

  7) 중국

중국 내 최초 AI 법률은 ’23년 7월에 통과되었으며18), “AIGC(AI 산출 콘텐츠) 제공자”의 정의, 

AIGC 제공자의 침해 금지, 침해 시 콘텐츠 삭제 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19)

AIGC 제공자 관련, 3가지 대표 쟁점에 대한 중국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 ➀ AIGC 저작권 보호 가능성 (Li v. Liu, Beijing Ct., 2023 사례 참조)

   Ÿ 원고가 AI를 도구로써 150개 이상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다양한 기술 매개변수를 

실험하여 창작하였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함

   Ÿ 동 사건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국에서는 AI도 저작권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오해를 하는데, i) 중국에서도 인간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으며, ii) 창작성 여부가 저작권 

보호의 핵심인바, iii) 이 사건에서는 인간이 행한 150개 정도의 프롬프트(향후에도 

주요 쟁점이 될 것)가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임

  - ➁ 데이터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 (TDM 면책 없음, 공정이용 여부만 판단)

  - ➂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 (광저우인터넷법원 `24.2.8. 울트라맨 사건20) 참조)

   Ÿ 본 사건 피고는 중국에서 최초로 “AIGC 제공자”로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

   Ÿ 본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피고가 직접 데이터를 학습시킨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AI법상 AIGC 제공자 정의 규정에 따라 AIGC 제공자로 인정되었다는 것임

  8) 호주

호주에는 TDM 및 AI 학습 관련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대신 호주의 저작권 예외는 

연구나 조사 목적의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혹은 공정취급, Fair Dealing) 조항을 위주로 

이루어진다.21) 이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호주의 저작권법이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폭 좁은 예외 규정을 

적용시켜 규제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12월 예정된 ‘저작권과 AI’ 라운드테이블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이런 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기타 협회 발제 내용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은 AI와 저작권 쟁점의 해결 방안으로 라이선싱을 제시하였다. AI 

학습에 합법적 라이선싱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권리자는 AI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AI 개발자 측은 양질의 저작물을 이용하며 AI 시스템의 

17) When Code Creates: A Landscape Report on Issues at the Inters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18) 이외에도 중국에는 알고리즘 추천 관련 법률, 딥페이크 기술 관련 법률, 데이터 보안 및 라벨링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19) Seagull Song(Partner at King and Wood Mallesons) 발제 내용
20) 广州互联网法院(2024)粤0192民初113号
21) Ryan Webb(Director, Copyright Law Reform and Policy, Attoney General's Department) 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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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라이선싱 없이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고 저작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별도의 방안이 필요한데, EU AI Act 등의 

투명성 요건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은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AI 

산출물은 인간 창작자의 저작물과 시장에서 경쟁하여 경제적 불공정까지 불러온다고 주장하며 

AI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AI가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CISAC은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➀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게 하는 것, ➁ TDM 면책의 범위를 상업적 이용까지 확장하지 않을 것, ➂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될 경우 권리자가 이를 식별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 시사점
디지털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WIPO 인터넷 조약(WCT, WPPT)이 체결된 것은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 기반이 조화롭게 진전을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 산업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다변화되어 왔고, 법·제도적 기반은 문화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AI는 지식재산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가져올 기술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화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AI, 데이터, 메타버스, IP 관리 기술 등을 논의하는 WIPO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화’는 저작권 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최신 기술에 의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각국의 전문가들이 가진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제9차 세션은 각국이 AI에 대한 입법·판례·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최신 현안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발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요건,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 등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전문가들의 입장은 AI 관련 기업을 비롯한 AI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바, 향후 개최될 제10차 이후 세션을 계속하여 추적·조사하며 신기술 관련 글로벌 현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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